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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d relations between the experience of disability discrimination by wage 

workers with disabilities and their job satisfaction and investigated mediating effects among 

Safety at Work,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adaptation to the organization. The study results 

found that discrimination experience at work had a negative effect on job satisfaction, and a 

mediating effect was found betwee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adaptation to the 

organization. However, no significance was found between job security and discrimination 

experience at work.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it has a direct effect on job satisfaction. It 

would be necessary to come up with and execute a policy which promotes physical and 

environmental factors that can indirectly influence these personal and psycho social variables. 

Key words: discrimination experience at work, job satisfaction, safety at work,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adaptation to the organization 

국문초록

본 연구는 임금 근로 장애인의 장애차별경험과 일자리 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하면서, 일자리 안전성과 대인관

계 및 조직적응 능력의 매개 효과를 살펴본 것이다. 연구결과, 일자리에서의 차별경험은 일자리 만족도에 대해 

부(-)적 영향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인관계 및 조직적응능력은 이 둘 간 매개영향을 갖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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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자리 안전성은 일자리에서의 차별경험과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자리 

만족도에는 직접 영향을 주는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즉, 개인·심리사회적인 요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물

리·환경적 요인의 변화도 함께 도모하는 정책과 실천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일자리 차별 경험, 일자리 만족도, 일자리 안전성, 대인관계 및 조직적응능력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직장이란 직업1)을 통해 경제적 수단으로 소득만을 얻기 위한 곳이 아니며 삶에 욕구를 다양하게

채워가는 기본적이고 매우 중요한 소통공간이다. 즉, 직업을 갖고 있다는 것은 개인의 경제적 수준뿐

만 아니라 사회 참여를 통한 사회통합의 기회를 제공(Shin, 2009)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

인 스스로가 인격적·사회적 존재로의 지위를 확보하고, 사회구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회적응능력

의 회복과 자립기반의 기회를 부여하는 직업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장애인

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차별과 편견의 대상이며, 소외(alienation)와 고립(isolation) 등으로 직업을 갖

기 위한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직업을 가졌다 하더라도 열악한 고용환경과 질

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Bardasi & Francesconi, 2004; Song, 2014: 97-98).

이처럼 장애인 고용문제는 고용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임

과 동시에 장애인복지가 추구해야 하는 중요한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Ko & Kim, 2013).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 수는 2014년 12월말 기준으로 약 249만 명으로, 10년 전인 2005년 214만명

에 비해 35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1년 268만 명을 기점으로 2012년 251만명, 2013년

250만 명으로 증가추세가 소폭 감소 내지 현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5). 이는 장애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서 현상 유지하는 추세로의 변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연령 분포를 보게 되면 만 65세 이상이 43.3%로 가장 높았고, 50∼64세가

30.7%로 다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 사회가 점차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점차 장애노인이 지

속적으로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2011년과 비교하면, 장애인 중 만 65세 이상 연령이 차지하는 비율

이 38.8%로 2014년에 약 4.5%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National Survey on Persons with

Disabilities, 2014).

2014년 장애인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장애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9.6%, 고용률은 37.0%, 실업

1) 직업은 생계의 유지, 사회적 역할 분담, 개성의 발휘 및 자아실현을 위해 계속적으로 행하는 노동 또는 일을

의미한다. 즉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량 발휘 및 사회 발전을 위하여 일정한 일에 종사하는 것을 말하며 일에

대한 대가로 경제적 급부가 지급된다(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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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은 6.6%로 나타난 반면, 전체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실업률은 각각 63.0%, 60.8%, 3.6%

로 나타나, 우리나라 전체경제활동 인구에 비해 장애인구의 경제활동상태는 매우 낮고, 취업 근로자의

경우 비 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임금 근로자 중에서도 일용 및 임시 근로자의 비중이 높

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장애인 임금 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58.5%로 전체인구의 32.1%보다

약 2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성별 고용율에 있어서도 전체 국민은 남성 71.8%, 여성 50.2% 인데 반해

장애인의 경우 남성 49.4%, 여성이 19.8%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장애를 가진 여성의 고용율이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증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6.4%, 고용율은 43.6%인데 반해 중증장애인의

경우 각각 24.8%, 22.7%로 나타나 장애 정도에 따라 고용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직장에서의 차별에 대한 인식이 72.6%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5) ‘차별이 있다’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직장생활 중 동료와

의 관계에서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비율이 20.0%. 직장의 승진과정에서 차별을 경험했다는 비율도

1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2014). 그리고 차별경험은 동시에 직무만

족과 연관성을 갖고 있어 장애인근로자의 고용에서의 차별 경험이 직무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검증된 바(Carsten, et. al., 1987; Markel, et. al., 2009) 있으며, Carsten, et.

al.(1987)은 직무만족도가 낮은 장애인근로자는 고용유지를 하지 않고 일자리를 떠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바 있다.

그리고 장애차별에 대한 인식은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차별 1순위로 장애차

별을 꼽고 있다는데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Song, et. al., 2013).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사유별 차별

행위 진정 접수현황을 보면 그 사유가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가 51.9%로 가장 많게 나타났다(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2014). 이와 같이 우리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수준이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는 장애차별금지법(disability anti-discrimination law),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등을 마련하는 등 장애인의 취업 및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으로 장애인 고용 의무기업체도 2004년 16,950개에서 2013년 26,473개로 꾸준히 늘어났으

며, 장애인 의무고용율의 경우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이 월평균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고용 사업주에

서 2004년부터는 5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2006년부터 정부부문 의무고용 적용직종 확대 및 민간부문

업종별 적용 제외율을 폐지하였다(National Survey on Persons with Disabilities, 2014). 2009년부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을 2%에서 3%로 상향조정하고 2012년에는 민간부문의 장애

인 고용의무 2.3%에서 2.5%로 상향조정(단, 공기업 및 준 정부기관 3%)하였다. 이러한 효과로 전반적

인 장애인 고용률(정부 및 민간부문 모두 포함)은 1991년 0.43%에서 2013년 2.48%로 5배 이상 나타나

지속적인 증가 경향을 보였다(National Survey on Persons with Disabilities, 2014: 73).

그러나 정부의 고용 정책은 양적 고용 확장에 집중되어 있어 양적 측면에서는 그 효과성이 나타나

고 있으나, 전체 국민과 비교할 때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며(한국장애인공단, 2013), 특히 근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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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같이 고용환경 및 장애인 개개인의 일자리 및 생활만족도 등 질적 측면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

로 부족하다(Kim, 2013). Thornton(2005)의 연구에서는 일자리를 가졌다 하더라도 열악한 근무환경

등은 일자리에서의 만족도를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생활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최근의 선행연구들의 경향을 살펴보면, 취업 장애인의 일자리 차별경험이 직무만족도에 부(-)적 영

향 요인임을 실증한 Uppal(2005); Choi(2011); Ko & Kim(2012); Kim(2013); Lee & Seo(2014), 근무환

경이 직무만족도에 정(+)적 영향이 있다는 것을 실증한 Lee(2008); Kim(2011); Lee & Na(2011);

Song(2014), 일자리에서의 장애차별이 고용안정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주장한 Sirvastava &

Chamberlain(2005), Kang & Lee(2008), Song(2014), 정규직이 고용안정성의 하위요인으로서의 정규직

여부에서 정규직일수록 직무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한 Bang, et. al.(2007) 등이 보고되고 있다(Song,

2014). 이처럼 선행연구에서는 차별경험과 직무만족 요인을 범주로, 일반적 특성, 가족 요인, 장애관련

요인, 사회환경 요인, 직업능력 요인, 근로환경 요인, 직업재활서비스 요인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요

인들을 별도로 검증하고(Lee & Kim, 2013) 있다. 특히, Choi(2009)의 연구에서는 안정된 일자리라도

직장 내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직간접적인 차별을 경험하거나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면 직무만

족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안 노력으로 고용주들은 근로관계 전

반에서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뿐 아니라 물리적 환경개선과 더불어 직장 내 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물리·환경적 변인으로 일자리 안전성과 개인·심리사회적 측면의 변인인 대인관

계 및 조직적응능력이 임금근로 장애인의 일자리에서 차별경험과 일자리 만족도간 영향을 다룬 선행

연구는 매우 드믄 편이다. 최근 비장애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는 내면적 역량강화를 통한

직업성공을 위해 코칭 등 개인·심리사회적 개입방법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Lee & Kim, 2013)로 물리·

환경적 변인과 장애인 근로자 개인·심리사회적 내적 측면을 고려한 연구로 매우 중요한 시도라 할 수

있다.

장애학자인 Nordenfelt(2003)는 WHO(World Health Organization)의 ICF(국제기능·장애·건강 분류,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구성요인에 대한 보완을 제기하며

장애인의 활동과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폭넓은 이해를 주장했다. 이것은 개인이 가지는

인간의 의지(will)가 인간의 행위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장애인

의 경우도 개인요인과 환경요인 및 개인의 의지가 장애인의 활동과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완되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Shin, 2008). 이는 장애인을 둘러싼 환경과 개인요인의 보충성

을 강조하고 사회적 활동과 참여 및 삶의 질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요인에 관한 구체적인 연

구가 진행된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제6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13)’ 데이터를 활용하여 일자리 만족도와 일자리에서

의 차별경험을 비교해보고, 이 관계 안에서 특히 일자리 안전성과 대인관계 및 조직적응능력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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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임금 근로 장애인의 성공적인 직장생활을 사회복지적 관점

에서의 고용정책을 제언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Ⅱ. 문헌고찰

1. 일자리에서의 차별경험

차별(discrimination, 差別)은 기본적으로 평등한 지위의 집단을 자의적(恣意的)인 기준에 의해 불평

등하게 대우함으로써, 특정집단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통제 형태를 정의하고 있다(네이버 지식백

과).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 2, 3항 에 정의하

고 있는데 장애차별은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

리하게 대하는 경우,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

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로 정의

하고 있다. 특히, 고용영역에서 장애에 대한 차별 개념은 다양한 차원에서 파악될 수 있으나 주로 법

에 명시되어 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EU 등 대부분의 국

가에서는 국가별 장애의 범위나 차별의 개념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차별금지영역으로 고용을 핵심

적 영역 설정하여, 직장 내 근로관계 및 정당한 편의제공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다(Choi,

2009). 이렇듯 고용영역에서의 차별은 장애인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직접 차별을 경험하게 되면, 직장

을 포기 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Ngo, et. al., 2002: 1207). Lee & Kim(2013)은 취업장애인

의 직업유지에 영향을 주는 제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일자리에서 장애차별 경험이 적을수록 직업유지

에 정(+)적 영향을 갖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고용 전 취업과정에서도 장애인은 고용의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차별 경험에도 불구하고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갖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Cho, 2010: 64; Balser, 2000). 즉, 현재보다 더 나은

새로운 대안이 있지 않는 한 차별대우를 하는 일자리 제안 일지라도 거절 하기란 쉽지 않다(Perry, et.

al., 2000). 선행연구에서 다루는 차별경험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대부분 차별경험이 취업에 부(-)적 영

향을 주는 것으로(Jeon, 2006) 나타났으며, 또한, Jeong(2011)은 일자리에서의 차별보다는 일상생활에

서 더 많은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했다(Song, et. al., 2013). 이와 관련되어 차별경험이 생활만

족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Park, et. al., 2013; Song, et. al., 2013)등이 있으며, 장애인차별에 대한 기

존의 연구들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Oh, 2006)와 차별 실태에 관한 연구(Cho,

2010) 그리고 일부이기는 하지만 장애인 차별의 원인에 대한 연구(Lee, 2004)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Son,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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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자리 만족도

일자리 만족이란 일반적으로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직무 및 일자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긍정

적 정서 반응과 감정 및 직무의 적응에 대한 태도의 결과로서 생기는 만족의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일자리 만족도와 직무만족도를 동일 의미로 정의한다. 직무 만족(job satisfaction)은

삶의 만족도, 근무 조건, 작업 환경,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생산성, 직무 수행, 개인차, 형평성, 동

기로 정의된다(dic. Naver).

Locke,(1976)의 정서이론은 대표적인 직무만족이론이다. 그에 따르면 직무 만족은 개인이 자신의 직

업에서 원하는 것과 실제로 경험하는 것 사이의 차이에 따라 결정된다. 즉, 직장에서의 자율성을 중요

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과 비교하여, 자율성에 대한 기대치가 충족되

는 일을 할 때는 더 강한 만족을 느끼고 자율성에 대한 기대치가 충족되지 않는 일을 할 때는 더 강

한 불만을 갖게 된다. 또한, 버군 등(Burgoon, et. al., 1996)에 따르면 그 중에서도 비언어적 메시지는

인상 형성, 매력, 사회적 영향, 그리고 정서 등 관계적인 상호 작용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dic.

Naver).

오늘날 직무만족도 관련 연구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JDI(Job Descriptive Index)는 1969년 Smith,

et. al.에 의해 개발된 측정도구로써, 직무만족도의 요인을 직무자체, 임금, 승진, 감독, 동료 5가지로

구성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직무만족도를 구성하는 요인은 학자마다 그 시각이 다양하지만 공통적

인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직무만족도는 개인의 욕구와 조직의 목적을 통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조직의 원활한 운영, 조직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Mun

& Lee, 2013: 90).

Choi(2009: 318) 연구에서는 직무만족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의 국내 연구경향을 살펴보았는데, 그

변수로는 인구사회학적 변수, 장애특성과 관련된 변수, 임금 등 직업관련요인, 근무환경관련요인으로

나눠 보았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낮고, 결혼을 하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은 높

은 것으로 연구되었다(Jun, et. al., 2011). 직업관련요인 중 임금수준은 직무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Nam & Son, 2005; Lee & Park, 2002), 비장애인의 직무만족도와 비교했을 때 임금이외에 업

무분야, 이직 횟수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Kim, 2006).

Park, et. al.(2010)의 연구에서는 임금근로 장애인의 직무만족 결정요인으로 개인요인(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 연령, 교육수준), 고용형태, 지위, 보상요인(임금, 승진 등), 작업환경요인(작업시간, 작업시

설, 근로·환경적 특성 등), 직무요인(직무적합도, 역할모호성, 갈등 등)으로 제시하였다.

이처럼 직무만족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오래전부터 연관되어져왔으나 임금근로 장애인 당사자

등 장애인에 대한 선행연구는 비장애인과 비교했을 때 매우 적은 편이다. 하지만, 최근 임금근로 장애

인의 직무만족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고용의 양적 측면 보다는 질적 측면의 효과적 방향모색을

위한 연구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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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자리 만족도에 대한 일자리에서의 차별경험, 일자리 안전성의 영향관계

임금근로 장애인들은 무엇보다도 근로환경이 주는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

구들 대부분은 장애인의 편의시설, 복지제도 등 위주로 연구되어 왔으나(Park, et. al., 2010; Kim,

2011; Song, 2014), 최근 일부 선행연구에서 근무환경안전성의 중요성과 함께 근무환경안전성이 직무

만족도에 영향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Kim(2011)에서도 근무환경안전성은 임금근로 장애인의 직무만

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을 밝혔다. 근무환경안전성의 중요성은 장애인 고용기업체

가 실시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활동 및 지원 사항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활동 비율이

39.4%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한 활동이 20.0%로 나타나 그 중요성을 알 수 있

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4: 194). 또한, Song(2014)의 연구에서는 장애인 고용기업과 미고용기업간

의 작업환경을 비교한 결과, 장애인 미고용기업의 작업환경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 채용기업 대한 근무환경안전이 더욱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차별경험과 직무만족도와의 관계에서 근무환경안전성의 영향과 관련 된 선행연구는 전무하

다. 다만, 차별경험과 근무환경안전성과 관련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살펴보면, 일자리에서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에 대한 차별 없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직무환경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며, 직무환경에는 시설ㆍ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재

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등

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차별해소와 정당한 편의제공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근무환경

의 안전성과 장애 차별과의 관계성을 예측해볼 수 있다.

4. 일자리 만족도에 대한 일자리에서의 차별경험, 대인관계 및 조직적응능력간의 영향관계

Uppal(2005)은 활동의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의 일자리에서의 차별경험이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

친다고 주장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기술적 지원, 직무재설계, 접근 가능한 작업환경대인서비스, 근로시

간 조정 등이 포함되는 편의제공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Song(2012)에서도 일자리에서의 차별경험

은 직무만족도에 부(-)적 영향이 있음을 밝혔다. Choi(2009)은 직장 내에서 적당한 배려 및 장애 차별

경험이 있는 경우 직무만족 수준이 낮고, 생활만족 수준을 높이기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함께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선행연구에는 차별경험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Kim, 2011; Ko & Kim, 2012; Song,

2012)와 차별경험이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Kim, 2013; Park, et. al., 2013)등이 있으며, Lee

& Kim(2013)은 취업장애인의 직업유지에 영향을 주는 제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일자리에서 장애차별

경험이 적을수록 직업유지에 정(+)적 영향을 갖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이처럼 차별경험과 직무만족은 직업유지와 고용 안정성 확보에 영향을 미치는 직·간접적인 변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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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작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Scroggin, et. al.(1999)는 안정적인 직업유지는 대인관

계를 비롯한 일상생활에서의 자신감의 회복 등 심리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

Marson(1995)은 취업한 장애인이 직장내 차별, 동료간의 갈등, 소외감 등의 심리사회적요인이 직업유

지를 어렵게 하고 직업유지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Lee & Kim, 2013). Park, et.

al.(2010)의 연구에서는 임금근로 장애인의 직무만족 결정요인으로 개인요인(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

연령, 교육수준), 고용형태, 지위), 보상요인(임금, 승진 등), 작업환경요인(작업시간, 작업시설, 근로·

환경적 특성 등), 직무요인(직무적합도, 역할모호성, 갈등 등)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일자리에서의 차별경험과 일자리만족도, 개인·심리사회적 변인 중 대

인관계 및 조직적응능력을 별도로 검증한 연구는 매우 드문 편이다. 일부 선행연구에서 대인관계 및

조직적응능력과 취업과의 관련성 변인에서 장애인의 직업유지와 대인관계능력 간의 관계에서 정(+)적

으로 유의미한 연구결과를 보였으며(Lee, 2005), Kim & Jong(2012)은 장애인 취업자와 미취업자간의

대인관계능력 비교에서 취업자의 대인관계 및 적응능력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임금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자리에서의 차별경험

이 일자리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일자리 안전성과 대인관계 및 조직적응능력이 이들 간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과 연구 가설

본 연구는 임금근로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에서의 차별경험이 일자리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고, 이들 간의 관계에서 물리·환경 변인인 일자리 안전성과 근로장애인의 개인·심리사회 변인인 대

인관계 및 조직적응능력이 매개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연구 모형은 <Figure 1> 

과 같다.

<Figure 1> Study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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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모형에 근거하여 구성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임금근로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에서의 차별경험은 직무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임금근로 장애인의 일자리 만족도와 일자리에서의 차별경험 간의 관계에서 개인·심리사회적

변인(대인관계 및 조직적응능력)은 이 두 변인 간을 매개 할 것이다.

가설 3. 임금근로 장애인의 일자리 만족도와 일자리에서의 차별경험 간의 관계에서 물리·환경적 변인

(일자리 안전성)은 이 두 변인 간을 매개 할 것이다.

2. 연구대상 

장애인고용패널 조사는 2008년도부터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매년 장애인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는 종단적조사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2013년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조사·구축한 제6

차 장애인고용패널 조사 자료이다. 분석 대상은 고용패널 등록 장애인 5,092명 중 결측치를 제외하고

20세 이상의 임금 근로 장애인 995명을 추출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3. 변수의 정의

1) 독립변수 : 일자리에서의 차별경험

본 연구에서 독립변인으로 설정한 임금근로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에서의 차별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서 장애인고용패널조사에서 활용한 ‘일자리에서의 차별경험’을 사용하였으며, 각 항목은 ‘전혀 없음’ 1

점, ‘조금 있음’ 2점, ‘많음’ 3점, ‘매우 많음’ 4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자리에서의 차별

경험이 패널에서 정의한 차별정도 보다는 차별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0=없음’, ‘1=있음’로 더미변수

처리하여 활용하였다.

2) 종속변수 : 일자리 만족도

종속변인인 일자리 만족도는 장애인고용패널조사에서 임금근로 장애인의 직장에서의 일자리 만족도

를 측정 한 항목 “① 임금/소득 만족 ② 취업의 안정성 만족 ③ 일의 내용 만족 ④ 근로환경 만족 ⑤

근로시간 만족 ⑥ 개인의 발전가능성 만족 ⑦ 의사소통/대인관계 만족” ⑧ 인사고과 공정성 만족 ⑨

복리후생 만족 ⑩ 교육훈련기회 만족 ⑪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수용정도 만족 ⑫ 전반적 만족 등을

포함하며, 직무만족을 나타냈으며, 각 문항은 ‘1=매우 불만족’에서 ‘5=매우 만족’의 5점 척도로 구성되

어 있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직무만족도의 Cronbach's α값은 .912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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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개변수 : 개인·심리사회적 변수(대인관계 및 조직적응능력), 물리·환경변수(일자리 안전성)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및 조직적응능력은 장애인고용패널조사에서 제공한 개인·심리사회적변인인

대인관계 및 조직적응능력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대인관계 및 조직적응능력은 단일문항으로, ‘1=전혀

못함’에서 ‘5=매우 잘함’으로 5점 척도로 구성되어져 있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및 조직

적응능력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또 하나의 매개변수인 물리·환경변수로 일자리 안전성은 장애인고용

패널조사에서 제공한 일자리안전상황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물리·환경변수는 단일문항으로써 ‘1=매우

위험하다, 2=위험한편이다, 3=안전한편이다, 4=매우안전하다’의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따라서 점수

가 높을수록 물리·환경의 안전이 안전함을 의미한다.

4) 통제변수 : 일반적인 요인, 장애 및 건강요인

본 연구에서 사용한 통제변수는 일반적인 요인, 장애 및 건강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일반적 요인 중 성별은 회귀분석을 위하여 ‘0=여성, 1=남성’으로 더미변수 처리하여 사용하였다. 연령

은 ‘1=20대, 2=30대, 3=40대, 4=50대, 5=60대, 6=70대’로 연령대로 재구성하여 빈도분석을 수행하였으

며, 회귀분석에서는 연령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학력은 ‘1=무학, 2=초졸, 3=중졸, 4=고졸, 5=대졸이상’

로 정의된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유배우 여부는 ‘0=기타(미혼, 이별, 사별, 별거), 1=유배우동거’로,

종교보유여부는 ‘0=없음, 1=있음’으로, 노후준비여부는 ‘0=아니요, 1=예’로 더미변수 처리하였다. 주관

적 사회경제적 지위는 ‘1=하층, 2=중하층, 3=중상층, 4=상층’으로 구성된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장애 및 건강요인 중 장애정도는 패널조사 당시 ‘1=경증, 2=중증’으로 되어 있는 것을 회귀분석을

위해 ‘0=경증, 1=중증’으로 더미변수 처리하여 사용하였으며, 대인적 지지 필요여부는 ‘0=아니요, 1=예’

로, 만성질환보유여부는 ‘0=없음, 1=있음’으로 더미변수 처리하였다. 건강상태는 ‘1=매우 좋지 않다, 2=

좋지 않은 편이다, 3=좋은 편이다, 4=매우 좋다’로 구성된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흡연여부와 음주여

부는 ‘0=아니요, 1=예’로 더미변수 처리하였다.

4.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 21.0 한글판을 이용하였다. 먼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 및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주요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분석과 상관관계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척

도들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과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상관

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일자리에서의 장애차별과 일자리 만족도간의 영향력 및 ‘대인관계 및 조

직적응능력’과 ‘일자리 안전성’의 매개 효과를 밝히기 위해 Baron과 Kenny(1986) 방식에 의해 다중회

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를 수행하였다. 매개모형의 검증을 위한 구조방정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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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S 19.0으로 척도의 타당성 분석을 위한 확인적 요인 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과

구조방정식모델(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Table 1> Variable definitions

Variable Variable identifier Variable measurement method

Dependent variable
Job satisfaction

① Wage/income ② employment stability ③ task contents ④  

working environment ⑤ Working hours ⑥ Personal virtual 

possibilities ⑦ Communication/interpersonal relation ⑧ 

performance rating in justice ⑨ Benefits ⑩ Education training 

Opportunities⑪ Understanding and acceptance of the Disability  

⑫ Overall 

1=totally dissatisfied, 5=totally satisfied,  5 point likert scale

Inde

pen

dent 

vari

able

Con

trol 

vari

able

s 

general 

charact

eristics

Gender 0=Female , 1=Male

Age 1=20's, 2=30's, 3=40's, 4=50's, 5=60's, 6=70's

Final Education
1=Unlearned, 2=Elementary school, 3=Middle school,  4=high 

school, 5=College or higher

Marital status
0 = No (being single, separated, divorced, or widowed), 

1 = Yes (Married, spouse living together)

Religion status 0=NO, 1=Yes

Beneficiaries of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0=NO, 1=Yes

Preparation for old Age 0=NO, 1=Yes

Preparation for old Age 0=NO, 1=Yes

Status full-time 0=NO, 1=Yes

Inde

pen

dent 

vari

able

Cont

rol 

vari

able

s 

general 

characte

ristics

Average monthly salaries

1=50 million won or less, 2=1 million won or less, 3=150 million 

won or less, 4=200 million won or less, 5=2.01 million won or 

more

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
1=Very poor, 4=Very good, 4-point likert scale

Disability 

and 

health-r

elated 

factors

Degree of disability 0=mild, 1=severe

Whether the need for 

human assistance
0=NO, 1=Yes

chronic diseases 0=NO, 1=Yes

Health status 1=Very poor, 4=Very good, 4-point scale

Smoke 0=NO, 1=Yes

Drink 0=NO, 1=Yes

Independent 

variable

Experience of Disability 

Discrimination at Working
0=no experience, 1=experience

parameter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Adaptation to the 

Organization 

1=very poor, 5=very good, 5-point likert scale 

Safety at Work 1=very dangerous, 4=very safe, 4-point likert scale

Ⅳ.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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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2> Participants' Socio-demographic Information(n=995)

Variable Name Frequency(person) Percentage(%)

general 

characteri

stics

Gender
Female 281 28.2

Male 714 71.8

Age

20's 2 0.2

30's 101 10.2

40's 246 24.7

50's 401 40.3

60's 235 23.6

70's 10 1.0

Final Education

Unlearned 75 7.5

Elementary school 234 23.5

Middle school 180 18.1

high school 361 36.3

College or higher 145 14.6

general 

characteri

stics

Marital status
No 326 32.8

Yes 669 67.2

Religion 
No 604 60.7

Yes 391 39.3

Beneficiaries of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No 898 90.3

Yes 97 9.7

Preparation for old Age
No 635 63.8

Yes 360 36.2

full-time
No 650 65.3

Yes 345 34.7

general 

characteri

stics

Average monthly 

salaries

50 million won or less, 142 14.3

1 million won or less, 312 31.4

150 million won or less, 254 25.5

200 million won or less, 135 13.6

2.01 million won or more 152 15.3

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

very poor 430 43.2

poor 495 49.7

good 66 6.6

very good 4 0.4

Disability 

and 

health-rel

ated 

factors

Degree of disability
mild 750 75.4

severe 245 24.6

Whether the need for 

human assistance

No 950 95.5

Yes 45 4.5

Chronic diseases
No 531 53.4

Yes 464 46.6

Health status

very poor 12 1.2

poor 424 42.6

good 536 53.9

very good 23 2.3

Smoking
No 665 66.8

Yes 330 33.2

drinking
No 373 37.5

Yes 622 62.5



A Study on Experience of Disability Discrimination at Work 321

우선 조사대상인 임금근로 장애인의 일반적 요인을 <Table 2> 를 통해 보면, 성별은 남성이 71.8%

로서 여성의 28.2%보다 높게 분포되었다. 연령대는 50대가 40.3%로 가장 높게 분포되었으며, 40대가

24.7%, 60대가 23.6%, 30대가 10.2%, 70대가 1.0%, 20대가 0.2%순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으로는 ‘고

등학교 졸업’이 36.3%로 가장 높게 분포되었으며, ‘초등학교 졸업’이 23.5%, ‘중학교 졸업’이 18.1%, ‘대

학교 졸업 이상’이 14.6%, ‘무학’이 7.5% 순으로 나타나 50.9%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 수준으로 나타

났다. 배우자의 유무에서는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가 67.2%로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게 분

포되었으며, 종교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가 60.7%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수급여부에서는 90.3%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후준비가 안되어 있는 경우가 63.8%로 일반국민 72.9%(통계청,

2013)에 못 미치는 수준 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여부에서는 65.3%가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 근로소득은 100만 원 이하가 31.4%로 가장 많았으며, 150원 이하 25.5%, 201만

원 이상 15.3%, 50만 원 이하 14.3%, 200만 원 이하 13.6% 순의 분포를 보였다.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는 중하층이 49.7%로서, 하층이 43.2%로 나타내 중하층 이하인 경우가 92.9%를 차지해 대상자의

대부분이 자신의 지위가 낮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장애 및 건강요인에서의 장애정도는 경증이 75.4%로서 중증보다 높게 분포되었으며, 대인

적지지의 필요여부는 ‘필요 없다’가 95.5%를 차지했다. 만성질환여부는 없는 경우가 53.4%로서 있는

경우 46.6% 보다 높게 분포되었다. 건강상태는 ‘좋은 편이다’가 53.9%, ‘좋지 않은 편이다’가 42.6%,

‘매우 좋다’가 2.3%, ‘매우 좋지 않다’가 1.2%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요인 중 정신건강 변인인 흡연과

음주는 흡연을 하지 않는 경우가 66.8%를 보였으나, 음주여부에서는 마시는 경우가 62.5%로서 마시지

않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2.주요변수들의 특성

주요 변수들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이 독립변수인 일자리에서의 차별경험은 ‘없

음’ 이 71.8%로서 있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나 상당수 임금 근로 장애인이 일자리에서의 차별을 경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변수인 근무환경안전성의 하위변인인 일자리 안전성은 4점 척도로서

평균 2.87(표준편차 .619)으로 보통보다 조금 높게 안전한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심리사회적 변인의 하위변인인 대인관계 및 적응능력은 5점 척도로서 평균 3.30(표준편차 .821)으

로 보통이상으로 적응능력이 좋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직무만족도는 5점

척도로서 평균이 2.76(표준편차 .429)으로서 보통정도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변수들에 대한 정규성 검

증을 위해 왜도와 첨도 등을 살펴본 결과, 정규분포의 기준 값인 왜도 ±2 이하, 첨도 ±4 이하의 기준

을 충족함에 따라 이들 변수들은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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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main variables(n=995)

Variable Name Minimum Maximum
content or 

Average

Standard 

deviation
skewness kurtosis

Experience of Disability 

Discrimination at Working
0 1

1=714명

(71.8%)
.450 -1.118 -.751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Adaptation to the Organization 
1 5 3.30 .821 -.635 .257

Safety at Work 1 4 2.87 .619 -.268 .407

Job satisfaction 1 5 2.76 .429 -.101 1.679

3. 주요변수들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 투입된 주요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분석을 수행

하였으며, 분석결과는 <Table 4>와 같이 나타났다. 우선, 일자리에서의 차별경험과 대인관계 및 조

직적응능력 및 일자리 안전성의 상관계수를 보면, 대인관계 및 조직적응능력은 -.195(P<.01)로 유의미

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으나, 반면, 일자리 안전성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자

리에서 차별경험이 적을수록 대인관계 및 조직적응능력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직무만

족도의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대인관계 및 조직적응능력이 .333(p<.01)로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

였으며, 일자리 안전성은 .320(P<.01), 일자리에서의 차별경험이 -.174(p<.01) 순으로 유의미한 상관관

계가 나타났다. 따라서 임금근로 장애인의 직무만족도는 일자리 안전성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및 조직

적응능력이 좋을수록, 일자리에서의 차별경험이 적을수록 상관관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구조모형에 앞서 경로모형의 측정모형 타당성 검증을 위해 확인

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통계적 모델하의 측정변인들 간의

상호상관행렬 및 각 측정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추정한 결과 <Figure 2>와 같다. 변수 간 상

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0.333∼.320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Table 4> Correlation Analysis of the main variables 

Variable Name
Experience of Disability 

Discrimination at Working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Adaptation to the 

Organization 

Safety at 

Work

Job 

satisfaction

Experience of Disability 

Discrimination at Working
1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Adaptation to the Organization 
-.195** 1

Safety at Work -.035 .065* 1

Job satisfaction -.174** .333** .320** 1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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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Factor analysis of measurements model

4. 일자리 만족도와 일자리에서의 차별경험 간 대인관계 및 조직적응능력, 일자리 안전성의 

매개영향

1) 일자리 만족도와 일자리에서의 차별 경험 간 대인관계 및 조직적응능력 및 일자리안전성의 영향력

직무만족과 일자리에서의 차별 경험 간 대인관계 및 조직적응능력 및 일자리안전성의 영향력을 살

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이 나타났다. 다중공선성

은 모든 변수들에서 VIF가 3미만이 나옴에 따라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분석결과, 모형 1은 설명력(R²값)이 25.2%, 수정된 R²값은 .239, F변화량은 19.399(p<.001)로 나타났

으며, 독립변수인 차별경험에 대한 β값이 -.133(p<.001)로 나타남에 따라, 일자리에서의 차별경험은

일자리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건강상태의 β값이 .242(p<.001)로서 일자리 만족도에 정적(+)으로 가장 높은 영

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평균급여 .178(p<.001), 정규직 .114(p<.001), 장애정도 .113(p<.001),

성별 -.111(p<.01), 종교여부 .078(p<.01), 만성질환여부 .067(p<.05),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056(p<.05)순으로 일자리 만족도에 영향을 보였다. 따라서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월평균급여가 높을수

록, 정규직일수록, 장애정도가 중증일수록, 남성보다는 여성일수록, 종교가 있을수록, 주관적 사회경제

적 지위가 높을수록, 만성질환이 있을 수 록 일자리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에서는 대인관계 및 조직적응능력, 일자리 안전성을 추가적으로 투입한 결과 설명력은(R²값)

34.8%, 수정된 R²값은 .336, F변화량은 27.416(p<.001)로 나타났으며, 독립변수인 차별경험에 대한 β값

이 -.103(p<.001)으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매개변수 중에서는 일자리 안전성의 β값이 .256(p<.001)로 가장 높은 정적(+)영향을 보였으며, 대인

관계 및 조직적응능력의 β값이 .213(p<.001)로서 통계적으로 정적(+)영향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

주요변수별 상관관계에서 일자리에서의 차별경험과 일자리 안전성은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나 매개영향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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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변수 중에서는 건강상태의 β값이 .176(p<.001)로서 일자리 만족도에 정적(+)으로 가장 높은 영

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평균급여 .198(p<.001), 장애정도 .108(p<.001), 정규직 .08(p<.05),

종교여부 .076(p<.01), 만성질환여부 .062(p<.05) 순으로 일자리 만족도에 영향을 보였다. 따라서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월평균급여가 높을수록, 장애정도가 중증 일수록, 정규직일수록, 종교가 있을수록,

만성질환이 높을수록 일자리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 모형 1에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던 성별, 주관적사회적경제적 지위는 모형2에서는 그 영향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Table 5> Regression analysis "Influence of parameters" 

Variable Name
Model 1 Model 2

B β t B β t

(constant) 2.012 　 15.042 1.456 　 10.916

Gender -.106 -.111 -3.269 -.053 -.055 -1.704

Age -.001 -.019 -.531 -.003 -.060 -1.818

Final Education .019 .053 1.516 -.015 -.043 -1.275

Marital status .001 .002 .052 -.005 -.005 -.187

Religion .069 .078 2.679 .066 .076 2.774

Preparation for old Age .039 .044 1.377 .052 .058 1.960

Beneficiaries of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008 .006 .181 .028 .020 .684

full-time .102 .114 3.364 .072 .080 2.531

Average monthly salaries .060 .178 4.578 .067 .198 5.421

Degree of disability .112 .113 3.786
 .108 .108 3.879



Whether the need for human 

assistance
.023 .011 .396 .037 .018 .669

status of chronic diseases .057 .067 2.138 .053 .062 2.135

Health status .185 .242 7.593 .135 .176 5.829

Smoking -.057 -.062 -1.934 -.046 -.051 -1.682

Drinking -.018 -.020 -.659 -.017 -.020 -.689

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 .056 .082 2.471 .035 .050 1.622

Experience of Disability Discrimination 

at Working
-.131 -.133 -4.521 -.103 -.105 -3.778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Adaptation to the Organization .111 .213 7.606

Safety at Work .178 .256 9.225

R²

Adj R²

F

.252

.239

19.399

.349

.336

27.123

* p< .05, **p<0.01, ***p<0.001, Dependent variable: Job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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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자리 만족도와 일자리에서의 차별 경험 간 대인관계 및 조직적응능력 및 일자리 안전성의 매개

영향 검증

본 연구모형에 대한 경로분석 적합도 분석결과는 <Table 6>과 같다. 연구모델이 자료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나타내는 모델 적합도는 크게 절대적합지수, 증분적합지수, 간명적합지수로 분류된다.

절대적합지수 (absolute fit index)에는 (CMIN), Normed (CMIN/DF), RMR, SRMR, GFI, AGFI,

RMSEA 등이 있고, 증분적합지수(incremental fit index)에는 NFI, TLI, CFI 등이 있고, 간명적합지수

(parsimonious fit index)에는 PGFI, PNFI, AIC 등이 있다. 절대적합지수 중 (CMIN)값은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 단점이 있다. RMR은 .05이하, GFI와 AGFI는 .9이상, RMSEA는 .08이하면 양호

하고, NFI, TLI, CFI는 .9이상이면 양호, PGFI, PNFI, AIC는 값이 적을수록 양호한 모형으로 평가 받

는다(김종일, 2013). Hair 등(2006)은  , CFI, TLI, SRMR 및 RMSEA 등을 추천하고 있으며, Hoyle

과 Panter(1995)는  , GFI, TLI, CFI 등을 추천하고 있다(Kim, 2013). 연구모형의 경우 

=4.780(df=2, p=.092), GFI 0.998, RMR 0.011, SRMR 0.0252, RMSEA 0.037, NFI 0.983, TLI 0.969,

CFI 0.990로 전반적으로 모형의 적합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Analysis of the Verification model of Fitness

 GFI RMR SRMR RMSEA NFI TLI CFI

4.780(df=2, p=.092) .998 .011 .0252 .037 .983 .969 .990

<Figure 3> The final Paths Model

본 연구의 매개모형 검증 결과 경로계수는 <Table 7>과 같다. 일자리에서의 차별경험이 일자리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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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도에 부(-)적 영향을 가질 것이라는 가설 1(β=-0.108, t=-3.728, p=0.000)은 통계적으로 부적(-)인 인

과성 나타내, 선행연구(Kim, 2011; Kim & Ko 2012; Song, 2012)에서 제시한 일자리 차별경험이 일자

리 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에서의 차별경험은 대인관계 및 조직적응능력에 부(-)적 영향관계(β=-0.195, t=-6.252,

p=0.000)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인관계 및 조직적응능력과 일자리 만족도와의 영향 관계 가설

2(β=0.295, t=10.197, p=0.000)에서는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Scroggin,

et. al., 1999; Marson, 1995; Lee & Kim, 2013; Kim, et. al., 2012)에서 직장내 차별, 안정적인 직업유

지 등에서 대인관계 및 조직적응능력이 양(+)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제시함과 일치되는 내용

이라 할 수 있다.

일자리에서의 차별경험과 일자리 안전성과의 인과성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가설 3 기각) 나

타나 Song(2014)에서 근무환경안전성이 차별경험과 직무만족도 간을 매개하는 것과는 다른 결과를 보

였다. 그러나 일자리 만족도와 일자리 안전성과의 관계(β=0.299, t=-10.535, p=0.000)에서는 정(+)적 영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Kim, 2011; Song, 2014)에서 임금근로 장애인의 근무환경안전성은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과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자리에서의 차별경험이 없을수록, 대인관계 및 조직적응능력이 좋을수록, 일자리 안전성

이 높을 수 록 일자리 만족도는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자리에서의

차별경험과 일자리 안전성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결과를 토대로 다시

수정모형을 제시하면 <Figure 3>과 같다.

<Table 7> The path coefficient of structural model

경로 B β S.E. t(C.R.) P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Adaptation to the Organization 
←

Experience of Disability 

Discrimination at Working
-.366 -.195 .059 -6.252 ***

Job satisfaction ←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Adaptation to the Organization 
.153 .295 .015 10.197 ***

Job satisfaction ← Safety at Work .206 .299 .020 10.535 ***

Job satisfaction ←
Experience of Disability 

Discrimination at Working
-.105 -.108 .028 -3.728 ***

<Table 8>은 매개영향 관계에 대하여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분해한 것이다. 일자리 만족도와 일

자리에서의 차별경험에 대한 변수들의 경로별 영향 관계를 표준화 계수 값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일

자리에서의 차별경험이 일자리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총 효과는 –0.165로 나타났으며, 이 중 일자

리에서의 차별경험의 직접효과는 –0.108이고 대인관계 및 조직적응능력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는 –

0.057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효과의 검증을 위해 Bootstrapping 절차를 사용하여 일자리에서의 차별경험→일자리만족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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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확율이 0.004로 확인되어 이 값은 유의 수준 p<0.01으로 확인되어 간접효과가 유의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즉, 대인관계 및 조직적응능력은 일자리에서의 차별경험과 일자리 만족도 간을 매개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일자리 안전성은 일자리에서의 차별경험과 일자리 만족도간에 매개영향이 유

의하지 않지만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8> Decomposition of Effect to parameter model

Decomposition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R²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Adaptation to the Organization 
←

Experience of Disability 

Discrimination at Working
-.195** .000 -.195** .038

Job satisfaction ←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Adaptation to the Organization 
.295** .000 .295**

.200 Job satisfaction ← Safety at Work -.299** .000 .299**

Job satisfaction ←
Experience of Disability 

Discrimination at Working
-.108** -.057** -.165**

위 결과를 다시 정리해보면 장애인이 일자리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건강상태, 장애정도, 성별,

정규직여부, 종교유무, 월평균급여,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만성질환유무 등 다차원적인 방안을 모색

하는 것이 유의미한 개입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대인관계 및 조직적응능력 및 일자리 안전의 매개 영향에 있어서는 개인·심리사회적 측면인 대인관

계 및 조직적응능력을 강화 시키고 일자리에서의 차별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자리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변수임을 보여주고 있다.

위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자리에서의 차별경험(β=-.133, p<0.001)은 일자리 만족도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대인관계 및 조직적응능력을 매개로하여 일자리 만족도에 미치는 간접

효과는 -.057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또한, 매개변수로의 검증을 함께한 일자리 안전성은

<Table 4>에서와 같이 일자리에서의 차별경험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자리 안전성

과 일자리 만족도의 관계에는 유의한(β=.256, p<0.001) 영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매개 영향은

없으나 <Table 5>와 같이 실질적으로 일자리 만족도에 영향을 가질 수 있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임금 근로를 하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경험과 직무만족 요인 범주와 관련된 연구는

최근 들어 고용의 질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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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관련 요인, 직업능력 요인, 사회환경 요인, 근로환경 요인, 가족 요인, 직업재활서비스 요인, 고용

의 안전성, 생활만족도 등을 중심으로 각각의 요인들을 별도로 검증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자리에서의

차별로 인해 낮아진 일자리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Song, 2014). 특히, 개

인·심리사회적 측면인 대인관계 및 조직적응능력과 물리·환경적 측면인 일자리안전성이 이들 간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대한 실증적 연구는 매우 드믄 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임금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자리에서의 직접적인 차별경험이 일자리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대인관계 및 조직

적응능력과 일자리 안전성이 이들 간을 매개하는 지를 검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목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구축한 제6차 장애인

고용패널조사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 대상은 20세 이상의 임금근로 장애인 패널 5,092명 중 결측치를

제외하고 995명을 추출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서 SPSS 21.0 한글판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

석, 기술통계, 상관관계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일자리에서의 차별경험과 일자리 만족도간의 영향력

간 ‘대인관계 및 조직적응능력’과 ‘일자리 안전성’의 매개 효과를 밝히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를 수행하였다. 매개모형의 검증을 위한 구조방정식은 AMOS 19.0으로

척도의 타당성 분석을 위한 확인적 요인 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과 구조방정식모델

(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자리에서의 차별경험이 일자리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주요변수별 상

관계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일자리에서의 차별경험이 일자리 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 결과는 Song(2012), Choi(2009), Kim(2011), Ko & Kim(2012),

Uppal(2005)과 동일한 결과였다.

둘째, 일자리에서의 차별경험이 일자리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대인관계 및 조직적응능력과

일자리 안전성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AMOS 19.0을 활용하여 구조방정식모델을 수행한 결과

개인·심리사회적 변인인 대인관계 및 조직적응능력은 일자리에서의 차별경험과 일자리만족도 간을 매

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지만 Lee(2005)연구에서 일자리만족과 직접

적인 영향을 갖고 있는 직업유지(Marson, 1995; Lee & Kim, 2013; Lee & Seo, 2014)와 관련된 연구

에서 직업유지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대인관계능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것과 동일한 맥

락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Kim & Jong(2012)의 연구에서 장애인 취업자와 미취업자간의 대인관계능력을 비교에서 취업

자의 대인관계 및 적응능력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연구된 것과도 동일한 맥락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분석하는 과정에서 일자리 안전성은 둘 간 영향관계에서의 매개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자리 안전성이 일자리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바

이러한 결과는 Kim(2011), Song(2014)와 동일한 결과이다. 그렇지만 Song(2014)에서 일자리에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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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과 직무만족도 간에 근무환경안전성이 매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연구결과와는 상이한 결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임금근로 장애인이 일자리에서의 차별경험과 일자리만족도 간의 직접효과와 추가

하여 대인관계 및 조직적응능력을 매개로 하여 그들의 일자리만족도 영향을 미친다는 간접효과를 검

증한 것이다. 즉, 일자리에서 임금근로 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차별과 같은 열악한 상황 속에서 개인의

일자리 만족도를 높여주는 정(+)적 영향을 갖는 대인관계 및 조직적응능력과 같은 개인적·심리사회적

변인을 찾아냈다는 점은 최근 비장애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내면적 성장을 통한 직업성공을 위해 코칭

등 심리사회적 개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Lee & Kim, 2013)에서 근무환경과 장애인 근로자 개인의

내적 측면을 고려한 연구로 매우 중요한 시도라는데 의의가 있다.

셋째, 일반적 특성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일자리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정

규직일수록, 월평균급여가 높을수록, 종교가 있을수록 높은 영향력을 가졌으며, 장애 및 건강요인으로

는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장애정도가 중증일수록 높은 영향력을 나타냈다. 정신건강요인에서는 주관적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높게 인식할수록 일자리 만족도에 대해 높은 영향력을 보였다. 그러나 매개변

인을 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던 성별, 주관적 사회적 경제적 지위는 매개

변인을 투입했을 때 그 영향이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함의를 모색해보면 다음과 같다.

임금근로 장애인의 일자리에서의 차별경험과 일자리 만족도간에 대인관계 및 조직적응능력이 매개

효과로 작용하는 연구결과를 통해 일자리에서의 차별경험으로 인해 낮아진 일자리 만족도를 매개변수

인 대인관계 및 조직적응능력을 통해 일자리에서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제언으로는 궁극적으로 임금근로 장애인의 대인관계 및 조직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근무환

경, 직무, 임금, 인사·승진, 상사·직장 동료 등 전반적이고 다각적인 지원이 요구되어진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대인관계 및 조직적응능력은 직장동료 등 사업체 내의 일반·장애근로자와의

상호작용 즉, 소통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들 간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는 사내 공식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활동을 지원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따른 특수성이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고

용담당자를 통한 직장 내 후견제도를 만들고 지원이 필요하다. 직장 내 후견인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을 통해 직장생활 전반의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여건과 차별로부터 대변 할 수 있도록 한

다. 또한, 직원 간 소통의 단절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 상호작용역량을 강화하고 임금근로 장애인의

특성별 맞춤식 편의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맞춤형 지원체계

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정부 및 민간기관(or 고용주)의 협력체계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

셋째, 직업교육을 평생교육차원으로 접근하여 직무교육 뿐만 아니라 개인의 빠른 사회적응을 위한

자아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역량교육을 지원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직장 또는 가정에서 쉽게 교육

서비스를 접 할 있도록 하여 대인관계기술, 직업의식, 심리치료, 사회성훈련 등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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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다양한 방법의 On, Off-line의 교육서비스 개발이 요구되어진다. 그 예로, 온·오프라인의 장단

점을 살려 교육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방법 중 하나인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은 전통적인

면대면 교실수업에서 부족한 on-line 상호 활동을 보완함과 동시에 면대면 교실수업이 갖고 있는 집

체 교육의 유용성을 활용함으로써 학습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교수학습법을 임금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교육에도 적극 도입하여 편리함과 함께 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임금근로 장애인 조사대상의 88.6%가 40세 이상의 고 연령으로 취업 직후 대인관계 및 조직적응에 더

욱 어려움이 수반되므로 이들에 대한 직업지속성유지를 위한 직장 적응 및 정착을 위한 지원이 요구

되어진다.

넷째, Song(2014)의 연구를 보면, 임금근로 장애인의 차별경험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보고

된 근무환경안전성이 이 두변수간에서 매개영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

두 변수 간 매개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Song(2014)의 연구에서는 매개변수로 고용 안정성과

근무환경안전성을 투입했는데, 고용안정상과 근무환경 안전성의 하위변수는 결국 물리, 환경적 요인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매개변수가 투입되어 통계적 영향력을 보인 결과는 강

력한 환경요인의 매개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물리·환경적 변수인 일자리

안전성과 개인·심리사회적 변수인 대인관계 및 조직적응능력을 매개변수로 투입한 것이다. 환경적 차

원과 심리적 차원을 동시에 매개변수로 투입되었을 때는 물리·환경적 변수보다는 개인·심리사회적 변

수가 매우 높은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리·환경적 변수가 영향이 있다하더라도 유의미하지 않

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임금근로 장애인의 일자리 만족도에 영향을 갖는 변수로 환경적 요인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심리사회적 요인도 매우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즉, 임금근로 장애인이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적 요인과 함께 장애인 개인의 심리사회적 역량을 강화 할 수 있는 대인관계 및

조직적응능력 등과 관련된 직무프로그램이 요구된다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환경요인의

매개 효과가 통계적으로 무의미하게 나왔다는 것은 개인의 심리사회적 매개요인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커서 그런 결과를 보이는 것이지, 환경의 매개 효과가 무의미하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이

에 관하여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물리·환경 요인인 근무환경의 개선과 편의 제공도 매우중요 하지만 이와 더불어 개

인·심리사회적 측면의 역량강화를 지원했을 때 일자리에서의 만족도를 높이는 효율·효과성을 갖게 되

고 이를 통해 고용정책의 최종목적인 직업유지기간 연장과 삶의 만족에 정(+)적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이에 물리·환경적, 개인·심리사회적 측면의 통합적 사회보장제도 개입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끝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가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임금근로 장애인 만을 대상으

로 하여, 조사대상이 대부분이 경증이고 대인적지지가 그리 필요치 않은 임금근로 장애인인 관계로

장애인 전체에게 연구결과를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둘째, 고용패널데이터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변인들 간의 관계와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설문지 작업



A Study on Experience of Disability Discrimination at Work 331

을 통해 변인의 범위를 확장하거나 질적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변인들의 관계를 확인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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